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LG정유, 불법파업에 여수사회 들썩
경찰 수사대상자 81명 이상 … 석유유통협회․지역봉사단체 단결 촉구

LG-Caltex정유의 파업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노조원 및 관련자들이 81명에 달하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8월2일까지 경찰의 수사 대상은 회사측의 고소로 소환 통보를 받은 노조원 63명

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위원장 김모(42) 씨 등 5명을 포함해 모두 81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회사측에 협조한 노조 가족들을 <배신자>라고 협박한 가족대책위 소속 회원 10명과 7월30일 노동

자 집회에서 공장 담을 허무는 등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신모(40)본부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7월30일 집회에 적극 가담한 다른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엄단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찰의 소환대상 인

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환에 응한 노조원은 한명도 없으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형사 처벌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LG정유측은 파업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공장중단 가동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

구한다는 강경 방침이어서 앞으로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8월3일 LG정유 노조 파업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공장가동 차질로 석유수급 불

안 및 유통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노조는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

다.

석유유통협회는 “노조원들이 국가경제의 중추 에너지원인 석유 공급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저하시키는 일로 결국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공장가동을 정

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유통협회는 “특히, 정유기업들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있는 대리점들은 장기파업으로 불안이 가중돼 

국가 석유류 시장의 왜곡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며 “노사는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에서는 로타리, 라이온스, 와이즈맨, 청년회의소 등 전남 여수지역 사회봉사단체 47개 클럽이 호소문을 

통해 “LG정유 파업사태로 여수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추락했다”며 “강영일변도의 파업을 즉각 중

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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